
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’25.4.3.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-

◇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

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Ⅰ. 국내

□ 산업계

ㅇ 현대차그룹, 서울모빌리티쇼서 신형 '수소·전기차' 전 세계 첫 공개

(`25.4.1, 뉴시스)

-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

열리는 '2025 서울모빌리티쇼'에서 총 41대의 차량을 전시하며 미래 

모빌리티 전략을 공개

- 특히 현대차는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신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

관람객들의 이목을 끌 전망

- 수소차 '디 올 뉴 넥쏘'와 전기차 '더 뉴 아이오닉 6', '아이오닉 6 N

Line'은 세계 첫 공개 모델이며 ‘디 올 뉴 넥쏘’는 2018년 출시된 기존

넥쏘의 완전 변경 모델로, 현대차 수소차 라인업을 대표하는 2세대 모델

□ 정부

ㅇ 국토부, 광역교통 R&D 로드맵 공개…GTX 연계·수소트램 등 미래

교통기술 제시 (`25.4.2, 전자신문)

-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대광위)가 향후 10년간의 광역교통

기술개발 방향을 담은 '광역교통 R&D 로드맵'을 공개

- 자율주행과 디지털 기반의 통합환승체계, 수소트램, 차세대 철도신호체계

등 미래형 기술을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출퇴근 교통 문제를

해결하겠다는 전략

- 이번 로드맵은 '빠르고 편리한' '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' 교통을 목표로

기술 상용화 가능성과 광역교통 개선 기여도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

https://www.newswork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90583
https://www.etnews.com/20250402000239


□ 지자체

ㅇ 고양시,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'액화수소충전소' 운영(`25.4.2, 뉴시스)

- 경기 고양시는 3일부터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대화버스공영차고지

내 '액화수소충전소(고양대화 수소충전소)'가 운영을 개시

- 지역 내 다섯 번째 수소충전소인 '고양대화 수소충전소'에는 충전기 

총 4대가 설치되며 시간당 240㎏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고 이는 하루에

수소버스 약 2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

□ 인터뷰

ㅇ [커버인터뷰] “대한민국 수소경제 로드맵,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”

(`25.4.1, 산업인뉴스)

https://search.naver.com/p/crd/rd?m=1&px=519&py=3211&sx=519&sy=411&vw=1522&vh=838&bw=672&bh=1227&bx=318&by=939&p=i%2BzoFsqpts0ssPDutT8ssssstVd-376275&q=%EC%88%98%EC%86%8C&ie=utf8&rev=1&ssc=tab.nx.all&f=nexearch&w=nexearch&s=X2vuWlExtQG%2BVeVUrLOZUA%3D%3D&time=1743583516370&abt=%5B%7B%22eid%22%3A%22QR-WEB-RANKING%22%2C%22vid%22%3A%2211%22%7D%5D&a=nws_all*a.tit&r=10&i=88000127_000000000000000013159654&g=003.0013159654&u=https%3A%2F%2Fwww.newsis.com%2Fview%2FNISX20250402_0003124009&cr=3
http://www.sanupin-news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853


Ⅱ. 해외

□ 글로벌 정책 동향

ㅇ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(ESDM), `25년까지 연간 19만 8천톤 수소 

생산 목표 발표(HydrogenIndustryLeaders, 25.3.28)

-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(ESDM)는 `25년까지 연간 19만 8천톤 

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며, 국내·산업 수요 충족과 글로벌 수소 시장 

진출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함

- 주요 발표에 따르면, 인도네시아 전력공사(PLN)은 이미 연간 12만
4천톤의 수소를 생산 중임

- 장기적으로 ̀ 35년까지 160만 톤의 수소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며, 산업

부문은 56만톤의 수소를 소비할 전망임

- 정부는 화석 연료 기반 암모니아 대신 청정 암모니아 생산으로 전환하여 

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, CTGI*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재생 에너지

투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임
* CTGI: China Three Gorges Asia-Africa Green Engergy Investment Limited의
자회사로,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

□ 글로벌 산업 동향

ㅇ 일본 원자력청, 고온 가스냉각 원자로 개조를 통해 그린 수소 생산 추진

(FuelCellsWorks, 25.3.28)

- 일본 원자력청(Japan Atomic Energy Agency, JAEC)은 이바라키현의

고온 가스냉각 원자로(HTGR)를 개조해,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

활용해 깨끗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일본 원자력

규제위원회*에 정식 허가 요청을 제출함
* 원자력 규제위원회(도쿄): 일본 정부 산하의 핵 안전 및 규제 기관

- HTGR에서 발생한 폐열은 가열된 헬륨을 이용해 수소와 산소를

분리하는 황-아이오딘 사이클(thermochemical sulphur-iodine cycle)
반응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며, 이 과정은 전기 소모를 최소화함

- JAEC는 원자로와 인접한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해 파이프라인으로 

두 시설을 연결할 예정 

- `30년에는 수소 생산을 시작해 HTGR의 용량을 30MW에서 250MW 규모로

확대해 연간 20만 대의 연료전지 차량에 공급 가능한 그린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함

https://hydrogenindustryleaders.com/indonesia-is-moving-towards-major-hydrogen-production-by-2025/
https://www.hydrogeninsight.com/production/japanese-researchers-seek-permission-to-modify-nuclear-reactor-to-harvest-heat-for-hydrogen-production/2-1-17989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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